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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특허심사3국

응용소재심사과

과 장 손용욱 042-481-5534

사무관 김종호 042-481-8657

2016년 10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0월 26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라!

-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농업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적 농업기술의 결합인 형질전환 식물체 연구와

작물보호제의 개발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 환경 스트레스로부터의 농작물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농업기술

ㅇ 농작물을 재배할 때 가뭄과 같은 건조, 장마와 같은 과도한 습기,

일조량 부족이나 고온 또는 저온 현상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성을 갖도록, 효과 있는 작물보호제를 직접 살포하거나, 유전적

으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등의 품종 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ㅇ 이와 같은 농업기술의 개발사례로 앱시스산(abscisic acid)을 활용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온과 가뭄의 환경에서 식물은 자연적으로

앱시스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고 이 호르몬이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氣孔, stomata)을 닫아 수분 손실을 줄임으로써 식물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변화를 유도한다. 그런데 이 물질은

빛에 신속히 불활성화되어 농업에 이용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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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런 이유로 앱시스산을 대신하여 이와 유사한 물질인 불소로 치환된

앱시스산을 작물보호제로 개발하거나, 유전학적으로 앱시스산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가뭄 조건에서 작물이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형질전환된 식물체를 개발하고 있다.

□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작물보호제와 형질전환 식물체

(종자 포함) 관련 특허출원 현황

ㅇ 특허청에 따르면 ‘05년~’15년까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농작물의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농업기술의 특허출원은 총 340건으로, 작물

보호제와 형질전환된 식물체(종자 포함) 관련 출원이 각각 32건

및 308건으로 조사되어 작물보호제보다 형질전환된 식물체의 출원이

훨씬 우세하다. [붙임1] 이는 스트레스 신호의 전달 메커니즘을 이해

하여 형질전환된 식물체 또는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작물보호제의

개발보다 이용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ㅇ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건 이상 출원되고 있고, 이 중 국내

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붙임2]

주목할 점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

는바(내국인 출원 중 93%), 이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생명공

학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과 융합한 결과로 보인다. [붙임3]

□ 특허청 손용욱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작물보호제와 품종 개발 등과

관련된 농업분야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수익성이 높은 산업분야“라고

밝히며, “농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또는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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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작물보호제와 형질전환 식물체(종자 포함) 특허출원 현황

(2005~2015)

[붙임2]: 작물보호제와 형질전환 식물체(종자 포함) 출원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및 비율(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내국인
(비율)

8
(73%)

19
(86%)

25
(93%)

14
(61%)

25
(86%)

23
(77%)

30
(91%)

41
(93%)

39
(89%)

40
(91%)

32
(97%)

296
(87%)

외국인
(비율)

3
(27%)

3
(14%)

2
(7%)

9
(39%)

4
(14%)

7
(23%)

3
(9%)

3
(7%)

5
(11%)

4
(9%)

1
(3%)

44
(13%)

계 11 22 27 23 29 30 33 44 44 44 3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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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작물보호제와 형질전환 식물체(종자 포함) 출원의 내국인

출원인 유형별 비율(2005~2015)


